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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 바위틈에는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된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며 

자생하고 있다. 

 

이 선인장 군락지는 선인장의 자생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야생 군락지로 분포적인 측

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76년부터 제주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·관리돼 오다 2001년 9월 

11일 6914㎡의 면적이 천연기념물로 승격돼 관리되고 있다. 

 

이곳 선인장은 멕시코 원산으로 형태가 손바닥같이 생겼다 해서 ‘손바닥선인장’이라고 불린다. 

 

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해 좀처럼 고사하는 일이 없고, 조직 내에 많은 수분

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어 긴 가뭄에도 잘 견딘다. 

 



 

선인장에 나 있는 가시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이 변형된 것이며 두꺼운 잎처럼 보이는 부분

은 줄기이다. 여름에는 노란색 꽃이 피고, 가을에는 꽃이 진 자리에 무화과와 비슷한 형태의 성인 

엄지손가락만 한 자주색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‘백년초’라고 한다. 

 

이곳에서 선인장이 자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열매나 줄기 등이 쿠로시오 난류

를 타고 월령리 해안으로 밀려와 모래땅이나 바위틈에서 야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

 

또 집에서 가꾸던 것이 자연적으로 퍼졌다는 설도 있으며, 1920년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출신

의 원양선원 고모씨가 태평양 적도 부근의 남양군도에서 가시 돋은 풀을 가지고 와서 ‘떡꽃’이라

고 퍼뜨린 것이 선인장이라는 설도 있다. 

 

이 밖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된 ‘백년초 이야기Ⅱ’는 백

년초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. 

 

월령리 마을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백년초는 ‘당동’ 할아버지가 가져다 줘서 심었다고 한다. 여

기에 나온 ‘당동’은 지명으로 당시 당나라였던 중국을 왕래하던 상단에 소속돼 있던 ‘당동’ 출신이 

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았냐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

 

월령리 선인장군락은 관련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도입된 유래를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자

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오래 전부터 군락을 이뤄 자생하고 있다. 

 

백년초는 신비한 식물로 백 가지 병을 고친다는 설과 이 열매를 먹으면 백년을 산다는 설이 있어 

예로부터 가래를 삭이는 소담제나 열을 내리는 해열제 등의 민간 약재로 널리 쓰였다. 

 

마을에서는 쥐나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 경계 돌담에 옮겨 심었다. 이는 선인장의 많은 가시

가 동물의 진입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. 

 

제주시는 2008년 천연기념물의 이미지를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총 4억원을 

투입해 길이 214m, 너비 2.5m 규모의 목재 산책로를 조성했다. 또 팔각정자를 만들고 휠체어와 



 

유모차 등도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작과 종점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, 노약자들도 쉽

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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